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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 변화가 키운 불씨,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다!
- 국립산림과학원, 산불의 연중화·대형화에 따른 예방 강화 필요성 강조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산불 발생 시기가 불규칙해지고 

규모가 커지고 있다며, 이에 따른 선제적 예방 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영남 내륙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은 빠르게 확산하며 유례없는 피해

를 남겼다. 강풍, 고온, 건조한 기상 조건이 맞물려 산불이 대형화됐으며, 당

시 영남 지역에는 겨울철 이상고온이 지속됐다. 이상기후로 인해 전 세계적으

로 산불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있으며, 발생 양상이 불확실해져 예측이 어려

워지고 있다. 따라서 대형산불을 막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 필수적이다.

지난 1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LA에서 발생한 대형산불 역시 기후변화로 인

한 산불 대형화의 사례다. 이 지역에서는 주로 6월에서 12월 사이에 산불

이 집중적으로 발생했으나, 올해는 1월에 발생해 이례적인 양상을 보였다.

LA 지역의 연간 건조 일수는 2000년대에 비해 31일 증가했으며, 2024

년 5월 이후 강수량은 평년의 4%에 그쳐 극심한 건조 상태가 지속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 조건의 변화는 산불 발생 위험을 더욱 높이는 요인

으로 작용했다. 이는 산불이 특정 계절에 국한되지 않고 연중 발생할 가능

성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난 2월, 일본 이와테현에서 발생한 대형산불도 기후변화와 밀접한 관

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일본 동쪽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3℃ 상승

하면서 건조하고 강한 바람이 형성되었고, 이는 산불의 확산을 가속화하는 요인

이 됐다. 대형산불이 발생한 당시 이와테현의 강수량은 평년 대비 6% 수준인 

2.5mm에 불과했으며, 건조주의보까지 발령된 상황이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불연구과 오정학 과장은 “산불은 선제적인 예

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작은 불씨 하나가 대형산불로 번질 수 있다

는 경각심을 가지고 생활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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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13∼’24) 평균 대비 ’25년 1월 산불 면적 통계>
출처: California Department of Forestry and Fire Protection, CAL FIRE


